
계속 위축되고 있는 대만의 섬유산업 

중장기의 경쟁력 강화계획 추진 

 

대만의 면방적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추격으로 국제경쟁력이 갈

수록 약화됨에 따라,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의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

전(移轉)하거나 전혀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급격히 축소되고 있

다. 따라서 대만의 방적가동 추수는 절정기의 절반 수준인 200만추를 밑돌게 

되었으며, 2002년 말에는 180만추 규모로 축소되고 있다. 

이와 같이 공장 생산시설이 이설(移設)되거나 폐쇄된 빈 공장터는 상업지

나 주택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옛 공장지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

있다. 

대만의 타이베이(台北)의 서남부 일대에, 원래 섬유 관련 공장이 많이 운집

해 있던 도원현(桃園縣)지역에서는 이미 대강(大江)방직, 도원방직, 윤태(潤

泰)방직, 중남(中南)방직, 태원(台元)방직 등이 떠났다. 현재는 광풍(廣豊)방직

과 신광(新光)방직의 공장터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것 같으며, 육화(六

和)방직의 공장터는 주택지로 변경될 예정이다. 

또한 폴리에스터 중합 및 방사 공장과 봉제공장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원

동방(遠東紡)은 연해(沿海)지역의 강소성(江蘇省)에 니트·텍스타일 (knit 

textile) 및 염색가공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또한 무석(無錫)지구에

는 5만추 규모의 방적공장 건설을 계획중이다. 이들 계획이 완성되면 원동방

은 폴리에스터 합섬원료로부터 봉제 어패럴까지 일관 생산할 수 있는 체제

를 갖추게 된다. 

한편 대만의 섬유업계는 한국의 섬유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



화하기 위하여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극받아, 대만 정부와 공동으로 

2008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. 

대만정부는 업·스트림(up-stream)업계와 공동으로 첨단기술을 응용한 신섬

유를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년도에도 1억 7천만 위안(元)의 

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. 

또한 의재료·봉제업계에서는 그 동안 봉제 노동에 치중한 하청방식의 

OEM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: 주문자 상표제품제조) 생산에서 진일

보한 ODM(Original Design Manufacturing) 생산, 더 나아가서는 점차 OBM 생

산으로 전환하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, 동시에 세계적인 디자인 및 패

션의 개발과 더불어 기술지도 및 인재양성을 전담할 센터의 설치를 추진하

고 있다. 


